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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왕궁에 아자탸샤트루 왕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데바닷타가 왕자를 찾아와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의 새로운 부처
다.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려보지 않겠느
냐.”
“지금 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
다. 어찌 제가 나라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부왕을 죽이고 네가 새로운 왕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아자탸샤트루 왕자는 데바닷타의 말에

넘어가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백성들은 아자탸샤트루 왕자를
꾀어내 부왕을 죽이도록 시킨 데바닷타를
몹시 미워했다. 그리고 부처와 스님들을 쳐
다보려 하지도 않았다. 
스님들은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오면

빈 발우만 들고 산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스님들은 먹을 것이 없어 매일 굶주리게
되자 부처님을 찾아갔다. 
“데바닷타가 아쟈탸샤트루 왕자를 꾀어
내 부왕을 죽이도록 시켜 온 나라 백성들
이 저희들을 미워합니다.”
“스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과
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아라한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그 마음으로 여러 성
현들을 대하기 때문에 많은 죄업과 과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스님에게 믿는 마음을
낸다면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된다. 나도 아
주 오랜 옛날 스님을 공경하고 받들었기에
지금 부처가 된 것이니라.”
“어떻게 스님들을 공경하셨습니까.”
먼 옛날 견서라는 사자가 살았다. 사자의

몸에서는 금빛이 났다. 사자는 다른 동물과
사람들을 절대 해치지 않았다. 오로지 과일
과 풀만 먹으며 지냈다. 어느 날 한 사냥꾼
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사냥꾼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있었다. 사냥꾼은 사자를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다.
“세상에! 저런 사자가 있다니!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이구나!”
사냥꾼은 가사 안에 숨겨뒀던 활을 꺼내

독을 묻혀 사자를 향해 쏘았다. 이 광경을
본 사자는 깜짝놀라 얼른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사냥꾼이 가사를 입은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탈할 것
이다. 저 옷은 분명 스님의 가사이다. 내가
스님을 해치면 큰 과보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사자는 몸을 피하지 않고 화살에 맞

아 죽었다. 사자가 죽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사냥꾼은 이를 더욱 신기하게 여
겨, 사자의 가죽을 벗겨 왕에게 찾아갔다. 
“짐승의 몸이 금빛이면 큰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자의 가죽을 임금님께 바
치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상을 내려 주시겠
습니까?”
임금이 사냥꾼에게 물었다.

“사자가 죽을 때 이상한 일은 없었는
가?”
“갑자기 하늘이 흔들리더니 꽃비가 내렸
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를 보았나. 이 사자는
하늘사람들과 인간들의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런 사자를 죽여 놓고 상을 내
려달라 하다니!”
왕은 사자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다. 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7가지
보배로 높은 기둥을 만들어 사자 가죽을
걸어 놓았다. 왕과 신하, 백성들은 사자의
가죽에 꽃과 향을 올렸다. 
왕은 또 금으로 관을 만들어 사자 가죽을

담아 탑을 세웠다. 백성들은 모두 그 탑에
절을 했다. 왕과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흘

러 모두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냥꾼이 스님은 아니었으나, 사자는
스님인 줄 알고 좋은 마음을 냈다. 사자는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태어나 중생
들을 다스렸다. 그때의 사자가 지금의 나이
며, 왕은 미륵보살이 됐다. 스님 행세를 하
며 사자를 죽인 사냥꾼은 지금의 데바닷타
이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참회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 성현을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가엽게 여
겨, 저희가 지은 죄의 참회를 받아주십시
오.”
부처님은 모든 백성들의 참회를 받아 주

셨다. 사람들은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
양을 올렸으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를
얻어 참되게 살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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